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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urch is the hope of this generation. Unlike our local church building, the true 

meaning of church is the gathering of true believers, people with faith in Christ. In other 

words, a true church can be rebuilt in our workplaces based on this scripture, “If you 

continue in my word, you are truly my disciples; and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make you free” (John 8:31-32). One day, you walk into the office of yours and kneel 

before your desk, lifting hands to God with praises saying, “Lord, I worship you!” Suddenly, 

your workplace is no longer just a place you work for money, but it becomes a sanctuary 

where you give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a God’s dwelling place. 

 Most members of society spend roughly two thirds of a lifetime at the workplace, 

immersed in worldly, work-related events, and away from the worship that God has called 

His people to do. People may refer ‘worship’ to the weekly Sunday service at the local 

church, but God is worthy of worship more than one Sunday a week. God is worthy of 

praise and worship all the time, including at the workplace where people collectively spend 

most of their lives. “Worship as the rhythm of our lives” can be biblically defined in the 

this paper and the question of how it can be implemented in the daily lifestyle, specifically 

in the workplace, will be further explored and defined throughout the course of this paper. 

 

 

  



 

국문초록 

 

일터에 세우는 교회 형성 및 그 사역의 성경적 본질 연구 

 

 

윤성준 

 

사역자, 뉴저지, 미국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이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다. 그 머리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의 의미는 건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그 건물 안에도 있고,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안에서도 형성된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반 이상을 일터에서 

보낸다. 주일 3시간 남짓한 지역교회에서 보내는 삶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중 

매우 작은 부분이다. 참된 의미의 교회는 우리가 하루의 반 이상을 보내는 일터에 

세워지는 것이 선데이 크리스찬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시대의 소망인 교회를 어떻게 우리의 일터에서 세울 수 

있는가를 다룬다.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셨던 목장의 

사명은 결단코 목회자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한 

일터가 어떻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재탄생하는가를 다루고, 그 과정에 



어떻게 평신도가 참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는가를 

다루었다. 

 
















































































































































































































